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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  본 연구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. 서울

시 소재 어린이집 만2세반에 재원 자녀를 둔 어머니 187명을 상으로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하 고, 평균과 표 편

차, Pearson의 상 계, 계 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어머니의 일반배경변인에 따른 유머감각, 

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은 각각의 하  역에서 비교  높은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. 둘째, 어머니의 유머감각은 처 략을 

제외한 세 하  역이 양육행동의 세 하  역과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고, 어머니의 자아탄력성도 세 변인과 모두 

유의미한 정  상 계를 보 다.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은 사회  양육행동, 교수  양육행동, 

정한계설정 양육행동을 각 41, 39, 28% 정도 설명하 고, 정서  표 성과 자아탄력성, 스트 스 처 략이 유의미한 향력

을 가진 변인이었다.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요성을 확인

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 다.

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others’ sense of humor, ego-resilience on the maternal behavior.
187 mothers of 24~36 month old childre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. To analyze the data, descriptive statistics,
Pearson’s co-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. The results were as follows. First, concerning
the mothers’ personal variables, the mean of the sense of humor, ego-resilience, and maternal behavior were relatively
high. Second, the mothers’ sense of humor and its sub-scales, except as a copying strategy, and ego-resilience had 
a positive co-relation with the maternal behavior and its sub-scales. Lastly, the mothers’ sense of humor and its 
sub-scales, and ego-resili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influence the maternal behavior. As stated above, the ways
were discussed to improve the mothers’ sense of humor and ego-resilience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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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  

2012 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보육시설의 

수는 42,529개,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 총 

1,487,361명으로 차 그 수와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추세

이다[1]. 0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들이 늘어남

에 따라 아들의 기  기 응과 부모나 보육교사와

의 애착에 한 문제들도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 

이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[2-6]. 이들 연구들은 

아의 보육시설 응, 교사  래와의 계에 향을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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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여러 변인들을 밝 주었는데, 그 에서 가장 요한 

변인은 주 양육자 즉 ‘어머니’의 양육 련 특성이었다. 어

머니의 양육 련 특성은 양육지식, 양육태도  스트

스, 효능감, 양육행동 등이 있으며[7-11], 이 들 에서도 

특히 어머니의 지식, 기술, 태도 등이 실제 으로 외형

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아에게 직간 으로 미치

는 향력이 크다[7,12].

양육행동이란 부모나 리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

편 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,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한 

어머니의 행동이다[7,12].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의 

사회 , 정서  응[13], 언어발달[12,14], 사회  유능감

[15,16]에도 향을 주는 결정 인 요인으로, 다수의 련 

연구들[3,17]도 어머니가 유아의 독립성을 조장  격려

해 주고, 일 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응

행동  특히 사회  응능력이 좋은 것으로 밝히고 있

다. 

여러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구분하 는데, 

Schaefer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  거부, 자율  통

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 다.  Baumrind는 권 주의 , 

권 , 허용  태도로 분류하 다[12]. Bornstein은 아

기의 발달  특징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호

 양육, 사회  양육, 교수  양육, 물질  양육의 네 가

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[18]. 홍계옥은 자녀와의 상호작

용에 기반 한 합리  지도,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두고 

이를 실행하려는 한계설정, 자녀에게 애정과 친 함을 

보여주며 그 생활에 하게 다가가려는 애정성, 자녀

의 필요를 가장 우선순 에 두고 이를 수용하는 반응성

으로 나 어 설명하 다[9]. 이와 같은 양육행동은 다양

한 변인들과 연 되어 설명되어졌는데 체 으로 민주

이고 합리 이며 애정 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정

인 향을 주는 반면에 독재 이며 권 이거나 무조

건 허용 이며 반응 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

인 향을 다는 데 동의한다[19].

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  

지원[20,21],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[22], 양육

스트 스[20]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석호 등[19]은 어머니

의 스트 스가 가장 강력한 향을 주는 동기라고 하

다. 이는 어머니가 일상 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

스 혹은 자녀 양육 등과 련해서 겪는 스트 스 등 어떠

한 경로로 경험을 하게 되든 스트 스는 자녀와의 계

에도 반 되어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  특

히 양육스트 스는 부모의 역기능  양육행동을 가장 강

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[20]. 실제 스트 스가 

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부정 이고 

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[23] 양육스트 스를 해소하는 

것이 정 인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방법이다. 

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주는 스트 스 

혹은 양육스트 스는 사회경제 인 배경 즉  어머니의 

연령, 학력, 취업여부, 월수입, 직업유형에 의해서도 향

을 받지만[24-26], 최근에는 어머니의 기질, 성격  특성 

등과 같은 내 인 성향의 향에 해 주목하고 있다

[19]. 이들 내 인 성향들에서 비롯되는 스트 스는 강한 

심리 인 기제로 작용하여 실제 인 양육행동에 향을 

주기 때문이다. 따라서 스트 스를 극복하는 데 정

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, 

스트 스를 효과 으로 다루어 정 인 양육행동으로 

나타나게 하는 데 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유머감각, 자

아탄력성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[27,28].

유머감각은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 하는 능력으로, 즐

거움과 웃음, 익살 등과 계된 능력을 말한다. 즉, 유머

를 감지하고 즐기며 창조하는 능력이다[28]. 그러나 유머

는 단순히 즐거운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유머

는 삶에서 부딪히는 스트 스를 이 아니라 도 으로 

바라보게 하며[29], 우리에게 스트 스에 맞서 싸울 수 

있게 해주고 건 한 단을 하도록 돕는 다는 에서 인

간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 하나이다[28]. 

유머가 지닌 다양한 모습을 Thorson과 Powell[30]은 

네 개의 차원, 즉 유머를 잘 사용하는가에 한 것(유머

의 생산), 해학 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

(유머에 한 한 평가), 유머와 유머러스한 사람에 

한 정  태도를 갖는 것(유머에 한 태도), 스트

스에 처하기 해 유머를 사용할  아는 것(유머의 사

용)으로 구분하 다. 김완수[31], 미향[32]과 김지연

[28]도 유머감각을 메타메시지 감수성, 유머의 선호도, 정

서의 표 성, 스트 스 처 략의  하 요인으로 구분

하여 설명하면서 유머감각이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다

룰 수 있는 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[28,31,32].  

이들 연구는 어머니의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

양육스트 스가 낮았으며, 정서 심  처방식을 많이 

사용할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체 양육스트 스가 높

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모의 부정  학  경험은 아

동의 유머감각에도 향을 미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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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결과는 유머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스트

스 상황을 견디고 처하는데 요한 변인임을 보여주

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한 련성이 있을 

것으로 기 된다.  

한편 자아탄력성(resilience)은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

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

기와 도 에 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

나가는 역동  과정을 말한다[33,34]. Masten, Hubbard, 

Gest, Tellegen, Garmezy와 Ramirez는 자아탄력성이 높

은 사람은 매우 험한 환경 속에서도 합하거나 정

이면서 안정 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, 만성 인 스

트 스나 험에 효과 으로 처하여 기 상황에서 회

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 다[35]. 즉 자아탄력성

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기를 극복

하게 해 주는 힘이다[36]. 

자아탄력성에 한 연구들은 부모의 일 인 양육방

식과 지지 이고 안정 인 가정의 분 기, 정 인 가

정의 특성인 원활할 의사소통, 자녀에 한 부모의 높은 

이해 수 ,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친 성에 요한 역할

을 한다고 지 한다[37-38]. Easterbrooks, Chaudhuri, 

Bartlett와 Coleman[39]은 가족과 생태학 인 기 상황

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탄력성에 향을 받는다

는 사실을 보여주었다.  Baraitser와  Noack[40]은 모성

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크게 변화를 겪게 

된다고 하여 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

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어머니의 자아탄력

성과 양육행동 간의 직 인 계를 분석한 연구를 많

지 않다. 부분의 연구가 어머니 보다는 자녀의 자아탄

력성에 심을 더 갖고 진행되고 있다[27,33,41]. 이는 모

성으로 변되는 어머니의 특성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

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단된다. 그러나 Baraitser 등

[40]이 언 한 바와 같이 모성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자

아탄력성에도 변화가 있고 이는 곧 자녀에 한 양육행

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들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

미가 있는 일이다. 

이상에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이

에 향을 주는 특성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, 자아탄력

성에 해 살펴보았다.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련한 변

인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간의 계를 직

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

으며 특히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간의 계를 

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. 그러나 에서 제시한 바와 같

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과 

한 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 되며, 정 인 에 지의 

기 가 되는 유머감각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으로 되돌

아오는 내  통제력을 키워주는 자아탄력성과 한 

계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

감각, 자아탄력성, 양육행동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

다.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정 인 에 지

인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요성을 확인하고,  어머

니의 효과 인 실제 양육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어머니의 

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 모색하고자 

한다. 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선정한 연구문제

는 다음과 같다. 

 1.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, 자아탄력성, 

양육행동의 정도는 어떠한가?

 2.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력

성과 양육행동 간의 계는 어떠한가? 

 2.1. 아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

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상 계는 어떠한가?

 2.2.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

력성이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가?

2. 연구방법

2.1 연구대상

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서울시에 소재한 어

린이집 만 2세반 아 어머니 187명을 상으로 하 다. 

본 설문을 해 총 2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연구

목 을 설명하고 설문지 배부에 한 사  동의를 구하

다. 설문지는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달되었으며, 

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기 에 연구목 을 읽고 연구 

참여 동의 여부를 표기하 다.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설

문지가 배부되었으나, 설문 응답의 주체인 어머니가 동

의하지 않으면 설문지를 회수하지 않았다. 233부의 설문

지가 배부되었고, 그  211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성의하

게 응답하 거나 답변이 생략되어 자료처리가 어려운 24

부를 제외한 187(약 80.3%)부가 최종 연구 상이 되었

다. 연구 상의 일반 인 배경특성은 Table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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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istics
Frequency

(%)
Characteristics

Frequecy

(%)

Mother’s 

age

Under 30 1 20(10.7)

Birth 

order

First 7 104(55.6)

31～35 2 89(47.6)
Second 

8
70(37.4)

36～40 3 61(32.6)

Third9 13(7.0)41 over 
4

17(9.1)

Employ

ment 

status

employ

ment 5
102(54.5)

Sex

Boy 10 91(48.7)

non-employm

ent
 6 85(45.5) Girl 

11
96(51.3)

[Table 1]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        n=187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.2 연구도구

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, 자아탄력성, 양육행

동을 알아보기 해 자기보고식(self-reported) 설문을 

실시하 다. 먼  어머니의 유머 감각을 측정하기 해 

김지연[28]의 도구를 사용하 다. 김지연[28]은 

Svebak(1974)과 Lefcourt와 Martine(1986)이 개발한 도

구를 우리나라 실에 맞게 수정한 미향[32]의 도구를 

수정․보완하여 사용하 는데, 도구는 4개의 하  역

에 각 7문항이었다.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조사 과정

에서 문항 타당성과 난이도, 신뢰도를 검증하면서 메타

메시지 감수성 7문항( : 나는 상 방의 표정에서 유머러

스한 말과 행동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), 유머의 선호도 

7문항( : 나는 항상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

수 없다고 생각한다-역 채 문항), 스트 스 처 략 7

문항( : 나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무언가 우스운 일을 

찾아서 기분을 즐겁게 한다)은 그 로 사용하 으나, 정

서의 표 성은 6문항으로 수정하 다. 정서의 표 성  

“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

생각한다”는 문항에 해 답변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

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에서 동일하  역

의 다른 질문문항들과의 련성이 히 낮게 나타나서 

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. 김지연[28]의 연구에서 나타

난 연구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 𝔞 =.83으로 매

우 높게 나타났으며, 본 연구에서도 𝔞 =.814로 비교  

높게 나타났다. 

다음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해 유성경

과 심혜원이 Brock과 Kremen의 자아탄력성척도

(Ego-Resiliency Scale: ER)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

여 사용한 서정숙[33]의 도구를 활용했다. 선행연구에서

는 14개 문항 4 척도로 이용하 으나, 본 연구에서는 동

일한 문항수이나 5 척도로 수정하 고, 수가 높을수

록 스트 스 혹은 부정 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개인의 

자기-통제 수 으로 되돌아오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

을 의미한다. 서정숙[33]의 연구에서 나타난 체 신뢰도

는 Cronbach 𝔞 =.75 고,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

𝔞 =.879로 나타났다.

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해 사용

된 도구는 3개 하  역의 총 17개 문항으로 5  평정척

도 다. 본 도구는 조수진[12]이 사용한 문항들을 이용하

는데, 해당 문항들은 한국어로 번안된 Parental Style 

Questionnaire(PSQ: Bornstein, Tamis-LeMonda, Pascual, 

Haynes, Painter, Galperin, & Pecheux, 1996)에서 실제 

양육행동에 련된 17개 문항이다. 어머니-자녀의 인

계  교환의 정도를 묻는 사회  양육행동 8문항( : 

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잘 만족시켜 다)과 자녀

에게 배우고 모방하고 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교

수  양육행동 6문항( :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환경

을 계획해서 마련해 다), 자녀에게 권 와 규칙, 습을 

가르치는 정도인 정한계선 설정 양육행동 3문항( : 나

는 내 아이에게 규칙 지키기와 의를 강조해서 가르친

다)이다. 조수진[12]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도구의 체 

신뢰도는 Cronbach 𝔞 =.90이었으며, 본 연구의 체신

뢰도는 Cronbach 𝔞 =.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. 

2.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

본 연구는 비조사와 본조사로 나 어 진행되었다. 

비조사는 연구도구의 내용 합성, 타당성, 문항의 난

이도 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목 이었다. 비조사

는 2014. 5. 1주부터 4주까지 이루어졌다. 연구도구의 검

증은 유아교육을 공하고 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2

인, 교사 3인, 본 연구 상이 아닌 28명의 어머니를 상

으로 하 다. 본 연구 결과, 각각의 연구도구의 문항들이 

체 으로 합하다고 단되었으나, 어머니의 유머감

각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정서의 표 성 역  “나는 많

은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

다”는 문항에 해 답변이 모호하다는 교사들의 의견과 

신뢰도 검증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이 문항을 삭제하

다. 

본 조사는 비조사에서 완성된 연구도구로 2014. 6. 3

주～7.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.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

집 만 2세반 아 어머니를 상으로 하 으며, 설문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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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

acter

istics 

of 

subj

ects

Sense of Humor

Ego-

resili

ence

Maternal behavior

Meta

-mes

sage 

sensi

tivity

Pref

eren

ce of 

hum

or

emo

tion

al 

expr

essi

on

copyi

ng 

strat

egy

Socia

l  

beha

vior

Instr

uctiv

e 

beha

vior 

Permit

-thres

hold 

setting 

behavi

or

M

(SD)

M

(SD)

M

(SD)

M

(SD)

M

(SD) 

M

(SD)

M

(SD) 

M

(SD)

1
3.27

(.41)

3.77

(.74)

3.56

(.47)

2.59

(.58)

3.27

(.53)

3.54

(.53)

3.26

(.50)

3.65

(.96)

2
3.52

(.46)

4.01

(.51)

3.56

(.54)

2.70

(.57)

3.16

(.53)

3.53

(.58)

3.27

(.49)

3.72

(.62)

3
3.52

(.51)

3.97

(.41)

3.57

(.48)

2.50

(.55)

3.27

(.60)

3.66

(.50)

3.39

(.49)

3.71

(.62)

4
3.22

(.29)

3.84

(.39)

3.43

(.38)

2.39

(.37)

2.79

(.39)

3.38

(.58)

3.02

(.54)

3.49

(.62)

5
3.49

(.47)

3.97

(.54)

3.54

(.49)

2.59

(.52)

3.17

(.60)

3.54

(.55)

3.28

(.47)

3.69

(.62)

6
3.44

(.47)

3.94

(.50)

3.56

(.51)

2.61

(.60)

3.18

(.51)

3.58

(.61)

3.29

(.54)

3.69

(.71)

7
3.44

(.42)

3.91

(.56)

3.54

(.50)

2.62

(.58)

3.18

(.53)

3.61

(.58)

3.30

(.48)

3.69

(.67)

8
3.49

(.52)

4.02

(.48)

3.58

(.52)

2.57

(.55)

3.19

(.59)

3.49

(.58)

3.27

(.53)

3.77

(.61)

[Table 2] The statistics(Mean, Standard Deviation) of 
Mothers’ sense of humor, ego-resilience, 
maternal behavior

9
3.56

(.52)

3.91

(.43)

3.45

(.35)

2.52

(.43)

3.04

(.58)

3.52

(.54)

3.22

(.52)

3.26

(.71)

10
3.50

(.47)

3.97

(.56)

3.59

(.47)

2.68

(.55)

3.16

(.52)

3.54

(.54)

3.29

(.50)

3.64

(.65)

11
3.43

(.47)

3.94

(.48)

3.51

(.52)

2.51

(.55)

3.19

(.97)

3.58

(.61)

3.27

(.50)

3.74

(.67)

tot.
3.47

(.47)

3.95

(.52)

3.55

(.50)

2.60

(.56)

3.17

(.56)

3.56

(.58)

3.28

(.50)

3.69

(.66)

어린이집 원장의 사 동의 하에 교사를 통해 각 가정으

로 배부․회수되었고,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

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 다. 총 233부가 배부되었

으나 최종 으로 분석된 자료는 187부 다. 

자료 분석은 연구 상의 일반  배경변인의 특성에 

따른 각 변인의 정도를 악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

를 산출하 다. 한 각 변인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

해서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, 변인 

간 향력을 악하기 해서는 계  회귀분석을 이용

하 다. 자료분석은 SPSS 20.0 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. 

3. 결과 및 해석

3.1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 유머감각, 자아탄력

성, 양육행동 경향

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, 자아탄력성, 양

육행동의 경향을 살펴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

Table 1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일반  변인별로 제시하면 

Table 2와 같다.

어머니의 일반 인 배경변인에 따라 유머감각의 수

을 보면, 처 략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5  평정척

도인 을 고려한다면 비교  높게 나타났다. 유머의 선

호도 역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. 자아탄

력성의 경우에도 5  평정척도를 고려했을 때, 비교  높

게 나타났는데, 변인들  41세 이상의 어머니에게서만 3

이 미만의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. 어머니의 양육행동

은 정  한계설정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

고, 교수  양육행동이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. 

반 으로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에서 스트

스 처 략을 제외한 유머감각, 자아탄력성, 양육행동의 

각 모든 하  역은 비교  높게 나타났다.   

  

3.2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 유머감각 및 자아

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

3.2.1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

상관관계

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력성

과 양육행동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

같다. 

 

Sense of 

humor/ ego 

-resilience

Maternal behavior

social 

behavior

Instructive 

behavior

Permit-thresho

ld setting 

behavior

meta-message 

sensitivity
.352** .282** .342**

preference of 

humor
.166* .077 .291**

emotional 

expression
.358

**
.253

**
.371

**

copying 

strategy
.021 .019 -.063

ego-resilience .554** .578** .358**

 **
p<.01

, *
p<.05

[Table 3] Corelation between sense of humor, ego-resilience 
and maternal behavi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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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의 유머감각의 하  역은 처 략을 제외한 

세 역에서 양육행동의 세 하  역과 낮은 정 인 

상 계가 나타났다. 메타메시지 감수성은 사회  양육

행동과 정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의도 수  .01에서 

.35정도의 비교  정 인 상 계를 보 고, 정서의 

표 성 역시 사회  양육행동과 정한계설정 양육행동

과 .35(p<.01)이상의 정  상 계를 나타내었다. 유

머의 선호도는 정한계설정 양육행동과 .29(p<.01)의 

정  상 계를 나타내었다. 한편 자아탄력성은 세 

역의 양육행동과 모두 유의도 수  .01에서 정  상

계를 나타냈다. 교수  양육행동과 .578, 사회  양육

행동과 .554의 비교  높은 정  상 계를 나타내었

다. 

즉,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의 세 

유형과의 상 계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유머감각에 비

해 상 으로 높은 정  상 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

알 수 있다. 

3.2.2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

는 영향 

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

는 향을 분석하기 해 먼  각 독립변인간의 VIF지수

와 Durbin-Watson 지수를 산출하여 다 공선성과 회귀

모형의 합성을 검증하 다. 독립변인의 VIF지수는 

1.10~1.70사이로 나타나서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

인되었고, Durbin-Watson지수 역시 1.950∼2.104,로 나

타나서 회귀분석이 가능하여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계

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, Table 5, Table 6

과 같다. 

먼  사회 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보면, 1모형에

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의 체를 약 30.7%

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정 인 방향으로 향력을 

가진 유의미한 변인이었다. 2모형에서 어머니 유머감각

의 설명력 10.5%가 추가되어 체 으로 약 41.2%의 비

교 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. 자아탄력성과 정서의 

표 성은 정 인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이나, 

처 략은 부 인 방향의 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

다. 

ego-resilience/ 

sense of humor

Social maternal behavior

1 2

β(β) t β(β) t

ego-resilience .575(.554) 9.059*** .551(.532) 8.682***

meta-message 

sensitivity
.102(.082) 1.100

preference of 

humor
-.054(-.049) -.711

emotional 

expression
.321(.278) 3.845***

copying 

strategy
-.150(-.145) -2.400*

F 82.067*** 25.385***

R2(ΔR2) .307(.304) .412(.396)

R Squared 

change
.307 .105

***
p<.001,

 **
p<.01, 

*
p<.05

[Table 4]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’ sense of 
humor, ego-resilience on social maternal 
behavior

ego-resilience/ 

sense of humor

Instructive maternal behavior

1 2

β(β) t β(β) t

ego-resilience .520(.578) 9.638
***

.518(.576) 9.240
***

meta-message 

sensitivity
.067(.063) .824

preference of 

humor
-.092(-.096) -1.372

emotional 

expression
.202(.202) 2.741

**

copying strategy -.138(-.154) -2.503
*

F 92.887
***

23.273
***

R
2
(ΔR2) .334(.331) .391(.375)

R Squared 

change
.334 .057

***p<.001, **p<.01, *p<.05

[Table 5]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’ sense of 
humor, ego-resilience on Instructive behavi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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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go-resilienc

e/ sense of 

humor

1 2

β(β) t β(β) t

ego-resilience .425(.358) 5.221
***

.396(.334) 4.923
***

meta-message 

sensitivity
.133(.094) 1.134

preference of 

humor
.124(.098) 1.296

emotional 

expression
.316(.240) 2.994

**

copying 

strategy

-.196

(-.165)
-2.469

*

F 27.258
***

14.059
***

R
2
(ΔR2) .128(.124) .280(.260)

R Squared 

change
.128 .151

***
p<.001,

 **
p<.01, 

*
p<.05

[Table 6]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’ sense 
of humor, ego-resilience on permit-threshold 
setting maternal behavior

Table 5와 같이 어머니 유머감각  자아탄력성이 교

수 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보면, 1모형에서 자아탄

력성이 약 33.4%의 설명력을 보 고, 자아탄력성은 정

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. 2모형

에서 유머감각의 설명력 약 5.75가 추가되어 어머니의 교

수  양육행동의 약 39.1%를 설명하 고, 자아탄력성과 

정서표 성이 정 인 향의 변인이었고 처 략은 부

인 방향의 향을 보여주었다. 

마지막으로 어머니 유머감각  자아탄력성이 정  

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보면, 1모형에서는 

자아탄력성이 약 12.8%의 설명력을 가진 유의미한 변인

이었다. 2모형에서는 어머니 유머감각의 설명력이 약 

15.1%가 추가하여 설명력이 28.0%로 증가하 고, 자아

탄력성, 정서의 표 성이 정 인 방향으로 향을 미치

는 변인인 반면에 처 략은 부 인 향을 가진 변인

으로 나타났다.

4. 논의 및 결론

본 연구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

아탄력성이 양육행동 간의 계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유

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높여 어머니의 효과 인 양육행

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

목 이 있다. 여기서는 각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간략하

게 요약하고자 한다.

먼 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, 양육행동의 각 

하  역은 유머감각의 처 략을 제외하고는 모두 

3.00이상의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. 즉, 어머니의 유머감

각도 평균이상으로 높아서 정 인 분 기를 유지하는 

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어머니의 회복력을 분

석한 자아탄력성 역시 높게 나타나서 스스로에 한 회

복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양육행동의 경우는 한 

어머니에게서 세 유형이 흔히 복합 으로 존재한다고 볼 

때, 정 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어머니

들에게서 우세하고, 상 으로 교수  양육행동을 게 

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즉, 어머니들이 비교  높은 

정 인 정서와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, 이는 양육행동

에서 엄격하면서도 분명한 기 과 태도를 보이지만 정

인 측면에서 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다음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  자아탄력성과 양육행

동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, 처 략을 제

외한 유머감각의 모든 역이 양육행동의 세 하  역

과 유의미한 정 인 상 계를 보 고, 자아탄력성 

역시 양육행동의 세 하  역과 정 인 상 계를 

보 는데, 특히 사회  양육행동과 교수  양육행동과는 

비교  높은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다. 이러한 

결과는 유머감각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회  양육행동

과 정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에 자아탄력

성이 높은 어머니인 경우는 사회  양육행동과 교수  

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유머감각

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는 아와의 계에서 비교  허

용 이고 민주 인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. 

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 한 민주 이고 

허용 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자신이 어려움에서 

벗어나 새로운 동기와 힘을 가지는 강한 주도력을 갖고 

있어서 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도력이 어느 

정도는 교수 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상된

다. 

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각각

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, 사회  양

육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정한

계설정 양육행동에 한 설명력이 상 으로 낮았다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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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에서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향력이 정한계설정 

양육행동에서 상 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의 

유머감각이 미치는 설명력은 양육행동의 다른 두 하  

역에 비해 비교  컸다. 즉, 어머니의 정 인 에 지

인 유머감각과 자신을 이끌어 스스로 기를 극복해 나

가는 회복력인 자아탄력성은 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

동을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. 아기는 아직

까지 언어 ·인지 인 측면에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이

루어지기 보다는 정서 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

게 일어나는 시기이고, 따라서 어머니의 정 인 에

지와 회복력인 자아탄력성은 아기 자녀의 사랑과 소속

에 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요한 변인으로 작용

한다고 볼 수 있다.   

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

양육하는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정 으로 

리하며 유머러스하게 극복하는 능력과 련 있음을 보

여  련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. 고혜진[42]은 

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양육태도에 자아탄력성의 매

개효과를 분석하면서 자아탄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

한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, 이임숙[43]도 자아탄

력성이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켜주는 조  효과를 보고

하여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양육 련한 특성과 련

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맥을 같이 한

다고 볼 수 있다. 어머니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양육에서 

올 수 있는 스트 스를 낙 으로 처하고 자녀와의 

사이에서 감정을 탄력 으로 조 하며 환경을 개선함으

로써 보다 정 인 양육행동을 보여주게 될 것임을 알 

수 있다. 무엇보다도 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

아기 자녀에게 권 나 규칙을 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

애정과 반응 인 양육행동과 주변을 탐색하고 모방해볼 

수 있는 방식의 양육행동을 할 것으로 측되었다.   

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

미치는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요성을 확인하고, 이

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. 먼 , 

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를 해소하고 

정 인 양육행동을 교육하기 해서 어머니의 유머감

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. 유머는 생애 기부터 발달

하는 것으로 아와 양육자와의 애착과 사회  계를 

형성하는데 요한 능력이다[29]. 양육자의 유머에 한 

감수성은 결과 으로 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서 

요한 향을  수 있으며, 자녀의 유머 발달에도 향을 

미칠 수 있다. 어머니의 유머감각을 발달시키기 해 무

엇보다도 요한 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‘유머’ 가 요하

다고 인식하고 이를 키우기 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

가 요하다. 김지연 등[44]에서도 어머니가 주변에서 일

어나는 유머 인 상황에 한 인지력을 높이기 해 

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. 한 어머니

의 유머감각이 형성되도록 정 인 가족문화를 형성하

여 특히 부부 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높이고 일상 인 

생활 속의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배우자를 비

롯한 가족 구성원의 가족지원이 요구된다.

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해 주는 지원 

방안이 필요하다.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정서 , 신체  

변화,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, 사회  지원의 

부재 등으로 인해 인생에서 큰 기에 직면하게 가능성

이 크다. Baraitser와 Noack[40]은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

서 여성들은 자녀에 해 양가감정을 지니기도 하는데, 

사회  지원과 자아탄력성 훈련을 통해 극복하도록 도울 

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.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상황을 

보다 유연하게 처하고 응하게 해주고, 스트 스 상

황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해 다. 아기 자녀를 둔 어머

니들에게 자아탄력성 훈련은 결과 으로 정 인 양육

행동을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. 따라

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해 일상 인 스트

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 ․정서 인 다양한 략을 

소개하는 회복력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해야 한

다. 자아탄력성 강화 교육 로그램에는 양육과정이나 자

신의 일상 인 삶에서 좌 이나 자신감을 상실한 어머니

를 면 면 상담 혹은 멘토링, 상황극 등의 방법이 포함될 

수 있다.  

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은 아

기 자녀에게 양육행동으로 노출되어 그들의 삶에도 향

을 미칠 수 있다. 따라서 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

게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해 가족  

사회 으로 심을 갖고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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